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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! 


아마도 오늘 시편 23 편 의 말 씀 은 우리 성 도 님 들 께서 가장 좋 아 하 는 성경 구절 가운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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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나 일 것 입니다. “ 여 호 와 는 나의 목 자 시니 내게 부 족 함 이 없 으 리로다“ 우 리 들 이 힘 이 없고 
연 약 할 때 위 로 를 받을 


수 있는 말 씀 입 니다. 내가 고통 가 운 데 에서 의 지 할 곳 하나 없어도 
= 


이 말 씀 을 의 지 하여 고통 가 운 데 에서도 견디며 인 내 하는 성 


지금 ' 여 호 와는 나의 목 자 이 시 다 ' 라 는 것은 두 가지 사 실 을 의 미 하고 있는데요, 하 나 는 

그냥 목 자 인 정 도 가 아니라 우리 주 님 께서는 좋은 목자 즉 선한 목 자 가 되 신 다는 것 입니다. 
그리고 또 한 가 지 는 우 리 들 은 모두 주 님 의 양 이 라는 의 니 

그런데 양 의 특 징 을 몇 가지 보자면 양은 시 력 이 나빠 눈 앞에 

잘 속기 때문에 녹 대 와 같은 야생 동 물 들의 좋 

| 넘 어 지 는 데 다가 속 도 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 수 의 공 격 에 속 

일단 넘 어 지면 말 그대로 벌 러 덩 뒤 집 어 지기 때문에 스스로 잘 일 어 나 지 도 


가 


그뿐 아니라 양은 보 기 에 는 온 순 해 보이지만 사실 양은 이 기 적 이고 제 멋 대 로 이기 때문 
없으면 자기 먹 이 를 찾는 데 에 만 정 신 이 팔려 멀리 가 버 린 다 고 합니다. 그런데 
방향 감 각 도 없습니다. 눈 이 너무 나 쁘 기 때 문 인 데요 그렇기 때문에 낭떠러지 같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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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도 인 식 하지 못하고 위 험 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 자 가 항상 돌 봐 야 한다고 합니다. 


그런데 성 경 에도 보면 이와 같은 양 의 특 징 을 말 씀 하 는 곳 이 있습니다. 사 53:6 말씀 
에 보면 “ 우 리 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 거 늘 .… “이라고 말 씀 하 고 있습 
니다. 우 리 들 이 그릇 행 하 였다는 것은 우리 인 생 들 의 악 함 을 나타내는 말 씀 이고 각기 제 
길로 갔 다 는 것은 우 리 들 이 주 님 을 따르는 길 을 떠나 우 상 을 섬기고 악 을 행하고 죄 가운 
데 살고 있다는 말 씀 입니다. 그렇게 우 리 는 다 온 순 해서 ' 양 같 은 ' 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죄 
인 들 이기 때문에 그런 의 미 에 서 ' 양 같 은 ' 인 것 입니다 


그런데 지금 사 53:6 후 반 부 의 말 씀 대로 “ 여 호 와 께서는 우리 모 두 의 죄 악 을 그 에 게 담 
당 시 키 셨 도다" 하 나 님 께서는 바로 우리 양 들이 지은 죄 를 목 자 이신 예 수 님 께 담 당 시 키 셨 다 
말 씀 입니다. 그래서 우 리 들 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도리어 생 명 을 얻어 살 수 있는 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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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주신 것 입니다. 


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수 님 께 서는 선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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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되시는 것 입 니다. 우 리 들 을 득 대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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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잡아 먹 으 려 는 사탄 마 귀 로부터 우 리 들 을 보 호 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 자 이시고 또한 
자기 목 숨 을 버 리 면 서라도 우 리 들 을 살 려 주 시 는 분 이 시기 때문에 선한 목 자 이신 것 입 니다. 


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윗 도 여 호 와 는 나의 목 자 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 족 함 이 없다고 


고 백 하 고 있는 것 입 니다. 조금 더 구 체 적 으로 보면 "그가 나를 푸른 풀 밭 에 누 이 시며 실 
만한 물 가로 인 도 하 시 는 도다" 바로 우리 주 님 께서는 우 리 들 이 날마다 꼴 을 먹을 수 있도 
록 푸른 풀 밭 으 로 인 도 해 주시며 양 들이 실 수 있는 물 가로 인 도 해 주 십 니다. 주님 때문 
에 우 리 들 이 꼴 을 먹고 물 을 마 시 며 안 식 과 평 안 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

또한 “내 을 소 생 시 키 시 고 자기 이 름 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 도 하 시 는 도다“ 주 님 께 


고 
리 들 의 영 혼 을 깨 워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 려 주 시 는 주 님 이십니다. 우리 


“내가 사 망 의 음침한 골 짜 기 로 다 닐 지라도 해 를 두 려 워 하지 않을 
께 하 심 이 라 주의 지 팡 이 와 막 대 기 가 나를 안 위 하 시 나 이다" 하지만 우 리 들 은 
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주 님 의 말 씀 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대로 행 하 다가 사 망 의 음 짐 함 이 있 
는 골 짜 기 를 다 니 기 도 합니다. 때로는 나의 의 지 와 는 상 관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. 


주 께 서 나와 함 
은 죄 인 의 본성 


de 


ae 우 리 들 은 어떠한 해 라 도 받는 것을 두 려 워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선한 목자 
이신 주 님 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 문 입 니다. 때로는 나를 징 계 도 하시며 야 단 도 치 셔서 
내가 그 사 망 의 골 짜 기 에서 헤 매 지 않고 다시금 푸른 초 장 과 물 가 에서 다닐 수 있도록 보 
호 하 시고 인 도 해 주실 것이기 때 문 입니다. 


그렇기 때문에 오늘 25:4-5 말 씀 에 보면 주 님 의 길 을 보 여 주 시고 가르쳐 달라고 구 하 
드 느 


고 있습니다. 주 님 의 진 리 의 말 씀 으로 나를 지 도 해 주시고 교 훈 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
주의 도 를 


입니다. 왜냐하면 하 나 님 께 서 만이 구 원 의 하 나 님 이시기 때 문 입니다. " 여 호 와 여 
내게 보 이 시 고 주의 길 을 내게 가 르 치 소서 주의 진 리 로 나를 지 도 하시고 교훈 
내 구 원 의 하 나 님 이시니 내가 종일 주 를 기 다 리 나이다" 


하지만 우 리 들 의 인 생 에서는 때로는 이유 없는 살 기 도 하며 더 나아가서 
믿음 때문에 미 움 도 받고 불 이 익 을 겪 기 도 하는 것 입니다. 지금도 지구 어 
딘 가 에서는 예 수 를 믿 는 다 는 이 유 만으로 목 숨 도 잃는 형제 자 매 들이 있기도 합니다. 


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 님 께서 심 판 주 로 다시 오시는 그 날 다 갖 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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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 우리 주 님 께서 우 리 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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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성도 여러분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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